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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국 신정부 주요 행정조치 
대응을 위한 역량 결집

-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신정부의 캐·멕·중 대상 관세 조치 영향 점검 
- 미국의 통상·에너지 관련 신규 조치에 대한 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3일(월) 미국 

신(新)정부의 캐나다, 멕시코, 중국 대상 관세 조치*의 내용과 영향을 점검

하는 한편, 미국 신정부의 주요 통상·에너지 관련 행정조치의 영향과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부내 TF 회의를 주재하였다. 산업부는 그 간 주요 

업계, 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수시로 소통하며 미(美) 신정부 정책의 

영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해 왔다.

    * 현지 시각 2.1.(토), 美 대통령은 캐나다, 멕시코에 25%(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에 

대해서는 10%),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정인교 본부장은 “미국 신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정책하에 각종 행정조치를 

빠르게 발표하고 있으며 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바, 정부와 민간이 

역량을 결집하여 이에 효율적,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통상·에너지 주요 행정조치에 대해 

부내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여 시나리오별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산업부는 앞으로도 신속하게 미국의 관세 등 

정책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관련 

업계의 우려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함께 대응 전략을 점검하는 한편, 유사한 

상황에 놓인 주요국들의 동향을 파악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가용한 

모든 협력 채널을 활용해 미국 신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는 등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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